
“Hello, World!”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지구촌 골

프팬들을 향해 당차게 외치던 스물
한 살 풋내기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최다승 금자탑을 쌓았다. 이제 골프 역
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만이 남았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가 28일 일본
지바현 아르코디아 골프 나라시노 컨트리클럽(파
70·7041야드)에서 끝난 조조 챔피언십(총상금
975만 달러·약 114억 원)에서 정상을 밟고 샘 스니
드(2002년 작고)가 지니고 있는 PGA 투어 최다
82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태풍 영향으로 하루가

린 최종라운드 잔여경기까지 19언더파 261타를
기록하고 자신을 끈질기게 추격한 마쓰야마 히데
키(27·일본)를 3타 차로 제쳤다.

뀫영광과 추락이 교차된 24년
어릴 적부터 유명했던 골프 신동은 1996년 한 방

송사와 인터뷰에서 “Hello, World!”라는 강렬한
인사말을 남기며 데뷔했다. 그해 라스베이거스 인
비테이셔널에서 첫 승을 거둔 우즈는 이후 거침없
이 내달리며 황제로서의 길을 걸었다. 1997년 마스
터스 제패를 포함해 4승을 거뒀고, 1999년과
2000년 각각 8승과 9승을 휩쓸며 세계에서 가장 위
대한 골퍼가 됐다.

우즈의 시대는 쉽게 저물지 않았다. 2002년 베이
힐 인비테이셔널에서 통산 30승을 올린 뒤 2006년
뷰익 오픈에서 50승 고지를 밟았다. 이어 2009년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제패로 70승을 달성한
우즈는 그러나 외도 파문과 잦은 부상으로 수차례
위기를 겪었다.

2009년 성(性) 추문 직후 2010년과 2011년 우승
없이 허송세월한 우즈는 2012년 3승을 앞세워 재
기했지만, 2017년 약물 운전이 적발돼 또 다시 여
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나이는 마흔 둘. 이미 고

질적인 허리 및 무
릎 부상을 안고 있
던 터라 부활은 쉽
지 않아 보였다.

뀫최다승 돌파 초읽기 돌입
그래도 타이거는

역시 타이거였다.
지난해 9월 플레이
오프(PO)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극적인 통산 80승
을 일궈낸 뒤 올해
4월 마스터스에서

통산 5번째 그린재킷을 품으며 자신의 시대가 끝나
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이어 조조 챔피언십 우승으
로 PGA 투어 최다승 돌파를 초읽기로 남겨놓았다.

4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
이었다. 첫 날 6언더파를 몰아치고 공동선두로 올
라선 우즈는 태풍 영향으로 2라운드가 연기된 가운
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꾸준히 60대 타수를 유지
하며 선두를 지켰다. 그리고 4라운드 잔여경기가
열린 28일 나머지 7개 홀에서 1타를 추가로 줄여
마침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완성했다.

샘 스니드의 기록을 따라잡은 우즈는 이제 잭 니
클라우스(79·미국)가 지니고 있는 메이저 최다승
(18승)을향해달려간다.현재까지 15승을쌓은황제
는자신감으로가득찬인터뷰로의지를불태웠다.

“내 몸만 따라준다면 언제라도 우승할 수 있다는
신념이 내게는 있다.” ▶ 관련기사 2면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조조챔피언십우승,세계랭킹 6위로점프
44세 나이 불구 완벽한 경기력 건재 과시
꺎몸만 따라준다면 언제든 우승할 수 있다꺏
이젠잭니클라우스메이저최다승정조준

타이거 우즈가 조조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우즈의 통산 82번째 우승 트로피다.

나라시노(일본 지바현) ｜ AP뉴시스

골프황제우즈, PGA투어역대최다승타이
24년간 82승!
우즈,끝나지않았다

꺋17세꺍 안세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꺾고 프랑스오픈 배드민턴 우승 ▶ 2면 꺋프듀X101꺍 경찰수사 한창인데 또 오디션 모집…꺋뻔뻔한 엠넷꺍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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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28일 일본 지바현 나라시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조조챔피언십에서 19언더파 261타를 기록하며 정상에등극, 샘 스니드가 지닌 PGA투어 최다 82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앞으로 우즈의 우승이 즉 PGA투어의 역사가 된다는 의미다. 왼손 엄지를 치켜들고 우승을 자축하고 있는 우즈. 나라시노(일본 지바현) ｜ AP뉴시스


